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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비염이 음성의 선호도에 대한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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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Effects on Voice Preference of Obesity and Rhin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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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에 대한 유형이 옛날과 달리 바뀌고 있다. 이것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

의 음성을 통해서도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사람들이 선호하는 목소리에 대한 유형이 어떤 

이유로 변했는지를 비만과 비염을 통해 이를 규명해 내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비만과 비염은 예년과 달

리 현대 사회에 오면서 급증하고 있는 질병이며,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선호 음성의 변화가 어떤 유형으로 변했

는지에 대한 규명을 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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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the type of voice that people like is changing unlike the old days. This can be seen through 

the voice of leaders who lead society.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out what kind of reasons people’s favorite 

voices have changed through obesity and rhinitis. In particular, obesity and rhinitis are increasing diseases in 

contemporary society unlike previous years, and we will try to clarify the type of change of preference voice in 

mod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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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 사회, 지식 정보 사회를 걸쳐 스마트 사회로 

접어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성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년에는 크고 빠른 

음성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중. 저음에 천천히 말하는 

음성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2]. 즉, 현재 각 방송사 아나운서들의 뉴스 진행시의 

음성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담화 및 인터뷰 음성
[3] 등을 

보면 기존과 달리 중. 저음에 발화속도가 느려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편으로는 과거에는 웅변학원이 있었지

만 지금은 스피치학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도 이 같은 추측을 대변해 주고 있는 현상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극히 짧은 기간에 걸쳐 이루

어졌다. 이의 한 원인으로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한 

ICT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즉, 통신환경과 의사전달 방법 등에 있

어서의 환경 등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대단히 큰 변화

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현재 아나운서들

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경우 과거 아나운서들이나 유력 

정치인들과 달리 과거에 비해 말이 보다 느리고 목소

리의 음 높이가 낮아졌다. 그럼 여기서 왜 2000년대 이

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성이 과거에 달리 급격히 

변화하고, 이 같은 변화가 아주 짧은 기간에 발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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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무엇 인지 그 원인을 규명해 내는 것이 중요한 문

제가 될 수 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

직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가장 쉽게 추정이 가능한 것

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한 ICT 기술이다. 이는 

단적으로 크고 강하게 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즉,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과

거의 웅변 학원이 현재는 사라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실로 사료된다. 

이에 더 나아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큰 폭으로 발

전하는 ICT환경을 제외하고 또 다른 원인이 무엇이 있

을 수 있는가를 추정하고 규명해 보는 것도 사회적 궁

금증을 풀어 줘야 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된다. 

이는 인간이 말을 하며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에 그 원

인 규명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요구사항이 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의 원인을 건강에 대한 환경인 

비만율과 폐활량과의 관계를 ICT 기술을 적용하여 규

명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스마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발전하여 보다 접근 및 이용과 

활용하기 손쉬운 통신 환경과 각 종 이동 수단의 발달

로 인해 생활 속 운동량이 줄어들고 여기에 윤택한 식

생활 문화로 말미암아 과거와 달리 비만인구가 과거와 

달리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폐활량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결국 자신의 생체 신호와 

동조하는 음성 즉, 폐활량 감소와 더불어 말을 느리게 

하며, 음 높이가 높지 않는 것을 선호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실험은 옛날 사람들과 현재 사람들의 폐활량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스마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비만율이 

높다는 것에 착안하여 동일 노래를 비만율이 높은 사

람이 부른 경우와 비만율이 낮은 사람이 부른 경우를 

비교하여 노래를 부르는 동안의 쉼(Pause)을 측정하고

자 한다. 아울러 동일 노래에 대한 실험대상음을 얻기 

어려운 경우 프레이징 처리가 같은 곡을 선택하여 실

험을 행하였다. 이때 실험을 위한 노래 음원은 멜론에

서 추출하였으며 음성 분석 요소 중 DoVB(Degree of 

Voice Break)를 통해 쉼을 측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통계’에 따르면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료 인원은 2009

년 529만명에서 2013년 608만9천명으로 15.1%로 대

폭 증가했으며 이것은 전체 인구 비율에 있어서도 대

단히 큰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혈관 운동성 비염

은 비알레르기성 비염이고 그 외 비염 환자 대부분은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였다[4]. 미세먼지나 꽃가루, 황사 

등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면역세포들이 과민하게 반응

하는 현상을 면역과민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호흡

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면역

과민반응 환자의 경우 염증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생성

되어 지속적인 재채기, 콧물, 코 막힘 등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
[5]. 알레르기성 비염은 코감기와 증

상이 비슷하지만 2주 이상 잦은 재채기와 코 막힘 증

상을 보인다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제 때 치료하지 못하면 만성

비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심해지면 축농

증이나 중이염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

이 비염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비염으

로 인한 음성의 변화 또한 음성 전달 방식과 형태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즉, 이 같은 비염에 따른 음성의 변

화도 음성 전달 방식과 형태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

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영

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만

과 비염이 사람들의 음성 전달 방식과 형태에 어떤 영

향을 미쳤으며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성

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규명해 내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Ⅱ. 비만율과 음성의 변화

2.1 비만율과 실험 환경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4월 7일 우리나라 만 19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4년 지역사회건

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질병

관리본부가 전국 254개 시·군·구(보건소)와 함께 시·

군·구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조사하는 

지역단위 건강조사이다. 조사결과 아래 그림 1과 같이 

현대 성인의 비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비만율은 2020년에는 성인 10명 중 4명꼴로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 이 같은 원인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이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을 걷는 ‘걷기실천율’이 2005년 

60.7%에서 2015년에는 41.2%로 19.5%나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향후 비만율의 증가는 족히 예상이 되는 

사실로 여겨진다
[8]. 아래 그림 1에 ‘05년부터 ’15년까

지 우리나라 국민의 ‘걷기 실천율’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비만율의 증가는 결국 말을 통한 의사 전달 

방법에 있어 필연적으로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다시 

말해, 비만율이 증가하게 되면 폐활량과 관계된 음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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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난 10년간 한국 국민의 ‘걷기 실천율’ 변화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
Fig. 1. Changes in the 'practice rate of walking' by the 
Korean people in the past decade(prov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성 분

석 프로그램 프라트[9]를 통해 쉼 정도를 측정하는 음성 

분석 도구인 DoVB를 이용하여 동일 곡을 동일한 나

이대의 비만인 사람이 불렀을 경우와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불렀을 때의 DoVB 차이를 통해 폐활량을 간

접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동일 곡에 대해 동일

한 나이대의 비만인 사람과 비만이 아닌 사람들에 대

한 음원 확보가 안 된 경우 프레이징 처리가 같은 곡들

을 선택하여 실험 결과에 따른 결론 도출에 지장이 없

도록 하였다. 이때 실험 결과 DoVB의 수치가 작은 수

치를 보일수록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으로 그 결과 폐활량이 좋은 것이고, 수치가 높으면 숨

을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므로 폐활량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실험을 위해 비만인 

사람들과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노래는 실험 결과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수가 아닌 일반인이 부른 노래로 

한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음원은 멜론(melon)에서 

추출하였으면 같은 나이대에 같은 노래를 비만인 사람

과 비만하지 않은 사람과의 DoVB를 노래에 있어 두 

세마디씩 잘라 이를 측정하였다.

2.2 실험 및 고찰

아래 그림들에 실험 결과의 예를 나타내었다. 우선 

아래 그림 2 - 그림 5에 비만인 사람들에 대한 실험 예

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6 - 그림 9에 비만하지 않은 사

람들에 대한 실험 결과 예를 나타내었다. 이때 괄호 안

의 수치는 DoVB를 나타낸다.

그림 2. ‘ㅇ’(당신만이 : 42.477%)
Fig. 2. ‘L’ (Only you: 42.477%)

그림 3. ‘ㅈ’(편지 : 67.720%)
Fig. 3. ‘C’ (Letters: 67.720%)

그림 4. ‘ㅂ’(세월이 가면 : 47.209%)
Fig. 4. ‘P’ (When the years go by : 47.209%)

그림 5. ‘ㅈ’(그것만이 내 세상 : 43.141%)
Fig. 5. ‘J’ (Only my world: 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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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비만인 사람과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DoVB 평
균 차 
Fig. 10. Average DoVB difference between obese and 
non-obese people

그림 6. ‘ㄱ’(당신만이 : 39.106%)
Fig. 6. ‘K’ (Only you: 39.106%)

그림 7. ‘ㅇ’(편지 : 50.187%)
Fig. 7. ‘L’ (Letter: 50.187%)

그림 8. ‘ㅈ’(야생화 : 26.358%)
Fig. 8. ‘J’ (Wildflower: 26.358%)

그림 9. ‘ㅅ’(기억속의 먼 그대에게 : 21.406%) 
Fig. 9. ‘S’ (To the distant ones in memory: 21.406%)

이상의 실험 결과를 아래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아

래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비만인 사람들의 DoVB

의 평균은 50.13675[%]로 나타났고, 비만하지 않은 사

람들의 DoVB의 평균은 34.26425[%]로 나타났다. 비

만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만인 사람들의 DoVB 차이는 

약 1.5배 정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Ⅲ. 비염과 음성의 특징

비염은 소리 성분으로 보면 콧소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소리 신호의 파형은 여러 개의 다양

한 주파수와 이에 따른 진폭을 갖는 파형으로 각 각 분

해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리 신호를 주파수

와 진폭의 크기로 표현하는 것을 스펙트럼(spectrum)

이라 한다. 복합음은 푸리에 변환을 하면 각각의 성분

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비염을 검출하고자 한

다면 성분음인 스펙트럼을 분석해 내야 한다. 이때 스

펙트럼 정보를 시간점마다 나타내게 되면 스펙트로그

램이 된다. 

이제 스펙트럼에 있어서 콧소리와 관련이 있는 주파

수 대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비염환자 23명, 일반인 9

명과 콧소리를 잘 내는 연예인 9명을 선정하여 콧소리

와 관련된 스펙트럼의 주파수 대역을 찾고자 한다. 이

를 위한 실험은 일반인 9명은 모두 20대 여성이고, 비

염환자는 20대 여성 15명, 30대 여성 1명, 4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 10대 남성 1명, 20대 남성 5명, 50

대 남성 1명을 피 실험자로 정하였으며 비염환자와 일

반인은 비음소리 ‘ㄴ,ㅁ,ㅇ’이 많이 들어간 문장인 ‘양

이 우물가에서 먹이를 우물우물 먹는다.’를 녹음하였

다. 콧소리를 많이 내는 연예인은 전도연, 김예원, 이정

섭, 정준하, 현영, 홍진영, 박예진, 이정현, 한예슬을 선

정하였으며 방송 중 콧소리를 낸 부분의 음성을 편집

하여 목소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praat
[9] 음성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파수대역에 

따른 스펙트럼 그래프만을 보고 분석을 행 하였으며, 

각 비교 군 간에 확연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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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콧소리를 잘 내는 연예인의 스펙트럼의 예(전도연)
Fig. 13. Example of a nostalgic entertainer spectrum(Jeon 
Do-yeon)

 

그림 14. 콧소리를 잘 내는 연예인 스펙트럼의 예 (홍진영) 
Fig. 14. An example of a nostalgic celebrity spectrum 
(Hong Jin-young)

 

그림 15. 일반인 20대 여성 스펙트럼의 예 
Fig. 15. Example of 20 generic female spectrum

그림 16. 일반인 20대 여성 스펙트럼의 예
Fig. 16. Example of 20 generic female spectrum

그림 11. 비염 20대 남성 스펙트럼의 예
Fig. 11. Example of male spectrum of 20 rhinitis

 

그림 12. 비염 20대 여성 스펙트럼의 예
Fig. 12. Example of female spectrum of 20 rhinitis

자와 콧소리를 잘 내는 연예인의 스펙트럼을 통해 그 

차이점을 찾고자 한다. 실험 결과 스펙트럼 주파수 대

역에 있어 일정 구간 그래프의 높낮이의 차이가 확연

히 있었으며 이에 따라 콧소리와 관련된 주파수 대역

을 찾을 수 있었다.

일반인 9명, 비염환자 23명, 콧소리를 잘 내는 연예

인 9명 중 각각 2명씩 대표적인 스펙트럼의 모양을 보

이는 사람들의 사진을 놓고 비교 해보았다. 일반인의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비염환자의 스펙

트럼은 1300~1700[Hz] 대역에서 낮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염의 정도가 더 심할수록 이 대역

에서 그래프가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콧소리를 많이 내는 연예인들의 스펙트럼을 

일반인들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였을 때, 1300~1700[Hz] 

사이에서 더욱 높게 치솟는 형태의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 사진들에서 붉은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1300~1700[Hz]구간이다. 아래 그

림 11과 그림 12는 비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스펙트럼 결과이고, 그림 13과 14는 콧소리를 잘 내는 

연예인들에 대한 스펙트럼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15와 그림 16이 일반인들에 대한 스펙트럼 결과이다.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300~1700[Hz]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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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P C

pitch 168.5 150 156

intensity 52 57.5 58.5

speech speed 450 342 330

표 1. 남성 아나운서들의 음성 특징 분석 결과
Table 1. Voice characteristics analysis of male announcers

그림 17. 남성 아나운서들의 음높이, 강도 및 발화속도
Fig. 17. pitch, intensity and speech speed of male 
announcers

비염 환자, 일반인, 콧소리를 잘 내는 비교 군들 사이

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소리는 어느 부분을 주로 공명하느냐에 따라 음색

과 톤이 달라지는데 소리는 공명하는 부분이 머리 쪽

으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굵어

진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중저음의 안정된 목소리를 만

들 때 공명의 위치는 인중이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밝

고 생기 있는 톤의 목소리를 만들고 싶을 때 공명의 위

치는 그 보다 높은 곳에 있는 미간이다
[1]. 일반적으로

여성은 대체로 경쟁에서 유리할 것 같은 굵은 목소리

의 남자에 끌리며, 또한 낮고 굵은 목소리의 남성은 남

성 호르몬인 테스테트론의 분비가 왕성한 사람으로 이

성적으로 끌리게 되는 목소리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

고 있다
[1]. 따라서 코는 이중과 미간의 중간에 해당하

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예년과 달리 

콧소리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이유는 우선 보상적 현

상이다. 다시 말해 비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서 콧소리에 해당하는 소리들을 못 내게 되고 이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콧소리에 해당하는 비염 소리를 선호

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콧소리는 음성학적으로

는 심한 콧소리는 좋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간의 

학설이었다
[11]. 그러나 이것이 현재 사회에 와서는 적

절한 콧소리는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소리로 여기게 되

었으며 이는 보상적 현상 중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코

는 미간과 인중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중성의 

목소리이며, 이 같은 콧소리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

로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소리에 해당하게 된

다. 그 예로 여성배우 전도연과 남성 배우 박보검의 경

우 남녀 모두 성적으로 큰 매력을 느끼는 목소리로 여

겨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12].

Ⅳ. 비만 및 비염이 현대인의 음성 선호도에 

미친 영향

비만과 비염이 현대사회에 있어 음성의 선호도에 미

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비만에 대한 동조 현상으로 크고 빠르게 

말하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실

증 예를 우리나라 주요 방송국들의 저녁 뉴스 진행 남

녀 아나운서들의 음성을 기반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우

선 아래 표 1에 KBS 1 TV의 대표적 남성 아나운서인 

H, P, C에 대한 음성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첫 번째 

KBS 아나운서인 H는 공채 14기로서 2004년 KBS뉴

스를 진행했다. 두 번째 아나운서인 P는 KBS 공채 18

기로 2009년 KBS뉴스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C는 

KBS 공채 30기로 2015년 KBS뉴스 9을 진행했다. 또

한 아래 표 1과 그림 17에 이들 음성 분석 요소별로 음

성 특징 차이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실험에 필요한 음

원은 유튜브를 통해 획득하였으며, 각 각 뉴스를 진행 

할 시 음성에 대해 총 10개의 음원을 기반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위의 표 1과 아래 그림 17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음의 높이는 낮아지고 말하는 속도도 느

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 아나운서

들의 음성은 어찌 변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MBC아나운서인 K1은 입사년도 1997년이며 

2005년 MBC 뉴스 데스크를 맡았으며, 두 번째 MBC

아나운서인 B은 2008년에 입사하며 2011년 MBC 뉴

스데스크를 진행했다. 세 번째 MBC아나운서 K2은 

2015년에 MBC 뉴스 24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아래 

표 2에 이들에 대한 음성 특징을 비교한 실험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남성 아나운서들과 마찬가지로 유튜

브에서 뉴스 진행 음원을 기반으로 하여 총 10개의 음

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아래 그림 18에 주요 음성 분석 요소별로 여자 

아나운서들의 음성 특징에 대한 비교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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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1 B K2

pitch 293 284 268

intensity 55.5 57.6 50.2

speech speed 378 402 330

표 2. 여성 아나운서 음성 특징 분석 결과
Table 2. Voice characteristics analysis of female 
announcers

그림 18. 여성 아나운서들의 음높이, 강도 및 발화속도
Fig. 18. pitch, intensity and speech speed of female 
announcers

위의 표 2와 그림 18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방송국

의 저녁 뉴스를 진행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의 경우도 

가장 최근의 K2의 경우 음 높이가 K1과 B에 비해 낮

아지고 특히 말하는 속도는 가장 느려진 것을 알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남성, 여성 아나운서들의 음

성의 변화에 대해 종합해 본 결과 음 높이, 발화속도 

등의 수치가 현재에 가까울수록 그 수치 값이 떨어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남성 아나운서들은 피치 

값이 평균에 근접 하며 강도 값은 조금씩 커지지만 대

단히 부드러운 수치로 나오며, 가장 중요한 발화속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속도가 점점 느려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여성아나운서들도 비슷하게 피치 값이 평균

에 근접하며 강도 값이 다소 커지지만 발화속도는 느

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이 현재에 가까워지

면서 남성과 여성 아나운서 모두 발화속도가 낮아지고 

음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나라 주요 방

송국의 대표 아나운서들의 음성이 음 높이가 낮아지고 

말하는 속도가 느려 지는 지에 대한 규명이다. 이는 목

소리를 업으로 여기는 전문 종사자들의 경우 동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성을 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현대인들의 비만에 따른 음성 선호도의 변화 결

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두 번째, 비염이 현대인들의 음성 선호도에 미친 영

향에 대한 규명이다. 사실 그 간에는 콧소리는 발음 시 

내지 말아야 하는 소리로 여겨져 왔던 소리이다. 그러

나 현재는 비음이 적절히 섞인 소리를 현대인들이 선

호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예로서 전도연이나 홍진

영 그리고 박보검 등이 적절히 비음이 섞인 소리를 내

는 연애인들인데 이들에 대한 인기가 대단히 높은 실

정이며 그 배경에는 비음이 섞인 소리라는 것에 많은 

의견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는 내지 말아야 

할 소리로 여겼는데, 지금은 적절한 콧소리는 이성에게 

자극을 주며 듣기 좋아하는 소리로 바뀌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비염이 상당히 많고 그 결과 콧소리를 내

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이것이 역으로 본인에 대한 보

상 심리로 적절한 비음이 섞인 콧소리를 선호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비만은 신체

에 대한 동조현상으로, 그리고 비염은 신체에 대한 보

상 심리현상으로 결국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음성은 낮

고 느리게 말하며 콧소리가 다소 적절히 섞인 소리를 

좋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진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음성이 기존과 

달리 낮은 톤의 느린 발화속도, 그리고 다소 비음이 섞

인 소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에 대한 규명작업을 행하

였다. 이에 대한 이유는 비만과 비염이 많은 영향을 미

쳤고 또한 이에 대한 실증 연구 및 실제 현대 생활에 

있어서의 선호도 변화에 대한 실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성은 각 종 기기의 발달 

및 신체적 변화 그리고 정신적 변화 등이 반영이 되어 

변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도 여러 기술의 발달과 시대

적 상황에 따라 이 또한 계속적으로 변할 것으로 여겨

진다. 향후는 나이에 따라 그리고 남녀에 따라 선호하

는 목소리의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

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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